
나운영 제4수상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5부 논평  40

수학적 두뇌 없이는 음악을 할 수 없다

나    운   영

   

    일반적으로 음악대학이나 대학 음악과, 음악교육과 입시에 있어서 이론 과목을 폐지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여기에 이론 과목이란「음악통론」 또는「악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그 어느 것이든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악전은 음악통론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뭐니 뭐니 해도 악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

이다. 물론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악전을 포함한 음악통론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학교에 있어서의 음악 교육은 가창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형편이어서 음악통론을 제

대로 배우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마련이므로 — 비록 대학 1학년에서 음악통론을 다시 배운다 해도 입시 때

에 반드시 음악통론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더욱이 요즈음에 와서는 차차로 대학 1학년에서 아예 음악통론을 가

르치지 않는 학교의 수가 늘어만 가니 이는 큰 잘못이다.

    둘째로 악전은 기보법과 기초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조표, 음정, 조옮김 등의 기초 이론을 제대로 가르

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폐단이 있으니 이렇게 되면 화성학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조표를 가

르치는 데 있어 멜로디를 보고 그 조성을 알아맞힐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음정에 있어서도 어떤 성질의 음정

이든 알아맞히는 데 그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적어 낼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조표라도 조옮김을 할 수 있어야만 

음정, 조옮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기초 이론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셋째로 우리나라 음악도들이 연주 기술의 연마에만 치중하는 나머지 이론을 모르는 폐단이 많다. 예를 들어 

자기가 연주하는 곡이 무슨 조이며, 무슨 화음이며,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어디서부터가 소나타 형식의 제 

2주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오로지 손가락으로만 연주하는 관계로 연주 도중에 잊어버리거나 틀리는 일이 많고 그

뿐 아니라 연주가 중단됐을 때에 그 자리부터 다시 하지 못하고 맨 처음부터 다시 쳐야만 하니 이는 다시 말해서 

머리로 암기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한 예만 보더라도 음악 이론을 등한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다.

    넷째로 특히 악전의 경우 소위 사보학(?)에 속한다고나 할 수 있는 지엽적인 문제까지 낼 것이 아니라 기보법

과 기초 이론을 테스트함으로써 수학적 머리가 있는가를 판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음악과 수학은 전혀 거리가 

멀고, 수학을 잘못하기 때문에 음악을 가르치려 드는 학부모가 있는 듯한데 이는 참으로 인식 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도리어 수학적 두뇌가 없이는 음악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 걸음 더 나

아가 학교 공부를 잘못하는 학생이 음악을 전공할 시대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이다. 두뇌가 좋은 사람 — 다시 말

해서 수학적 재질이 있고 악보를 잘 기억할 줄 아는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이내 한계점에 도달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물론 대학마다 방침이 다르고 입시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론 과목을 폐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론을 전혀 모르고도 실기만은 귀신같이 잘하는 천재 아닌「기형아」를 발굴하는 입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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